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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자녀 정책으로 인해 영유아조제분유의 수요량이 점점 커지고 있음. 2017년 1

월부터 11월까지 하이난(海南)항구에서 영유아조제분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해왔으

며 수입량은 1,313.84톤으로 1,582.2만 달러를 기록.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2.65%, 

127.18% 증가한 수치이며 수입 주요국은 뉴질랜드, 호주로 나타남

◦ 영유아조제분유 우수한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하이난 출입국 검사검역국에서는 "수입

식품 안전안심 프로젝트"를 실시, 영유아조제분유의 품질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취

급하고 있음. 식품안전법 준수 하에 검사검역 통관 프로세스를 간소화 시키는 조치

를 하고 있음

                             

◦ 하이난 출입국 검사검역국에서는 수입조제분유 생산기업의 등록관리 실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수출업체 및 대리상, 수입상의 등록현황을 확인하여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 또한 올해 첫 수입한 조제분유는 50여항의 항목 검사를 마쳐야 함. 11

월까지 하이난 항구에서는 총 9차례의 영유아조제분유 전 항목 검사 및 기타 검사

를 통해 총 검사항목의 수량은 1242, 합격률은 100% 기록

◦ 또한 하이난 출입국 검사검역국에서 수출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프로세스 소요시

간 공개를 통해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 실험실 자체검사 능력 강화, 검사주기 단축, 

식품안전체계공치체제 수립 추진하여 해남시장 수입 영유아조제분유의 우수한 품질

을 보장하도록 함 



→ 시사점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중국에서 특히 영유아식품에 대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

분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특히 조제분유의 경우 이

미 10년이 경과한 사건이지만, 멜라민 분유 등의 식품사고로 인해 수입산이 가장 

선호되는 시장임. 

   수입산을 포함 2천종이 넘는 중국 분유제품이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어 중국은 

수입산 역시 식품안전 문제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중임. 기존부터 유제품은 

반드시 생산공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분유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중국 조제

분유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브랜드 개수를 통일 및 반드시 제품 배합비율을 등록해

야 함. 현재 한국의 M, N사 등 분유업체들이 등록을 마치고 정상 판매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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